
<엔지니어링산업>

플랜트 수출전략 강화로
활성화 돌파구 모색해야! !
화공플랜트엔지니어링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한마디로 유년기를 갓 졸업한 미완

의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역시 양적팽창 만큼 질적성장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토목 및 플

랜트엔지니어링의 경우는 그 역사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은 특히 화공분야에서 더

욱 큰 의미를 지닌다. 제품 생산단계에서

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기술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엔지니어링의

역사가 쌓여도 가장 중요한 기술공정의

자체개발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9 3년까지 전체 엔지니어링산업의 일부분

이라 할 수 있는 화학플랜트분야의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관련 기술도입 비용은 모두 3조 2 5 0 0

억원에 이른다.

9 4년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1 1개 기업의 총매출액 3조 7 1 7 3억원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

규모는 결국 화학산업의 수요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5위의 한국 화학산업이 자체기술이 아닌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넘겨받은 철저한 외국기술공

정 위에 세워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갓 청년기에 접어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평가되

고 있다. 즉 순수한 의미의 기술분야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국산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정부를 비롯한 관련업계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Ⅰ.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현황 및 과제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7 3년 기술용역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등록기업수를 보면, 73년 6 3개사에서 8 0년에는 1 9 4개사로 늘었으며, 현재 7 0 0여개 기업이 활동, 양적

으로 7 3년에 비해 1 1배 성장했다. 등록기업의 업종별 현황은 산업설비업종이 1 6개, 종합건설업종이

2 4개, 전문기술업종이 5 2 4개, 개인기술업종이 1 5 5개 등이다.

엔지니어링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7 3년 5 0 0명에서 8 0년에는 3 0 0 0명으로 증가했으며 9 4년에는 1

만3 0 0 0여명으로 7 3년대비 2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따라 엔지니어링기업의 총 수주규모도 7 3년 국내수주 2 0억원에서 8 0년에는 국내수주 9 3 0억원,

해외수주 3 2 0억원 등 모두 1 2 5 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9 3년에는 국내수주 1조3 5 4 5억원, 해외수주 3 8 1 6억원 등 모두 1조7 4 0 7억원으로 7 3년대비 8 7 0배이

상의 양적팽창을 이뤘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은 이같은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전업·겸업기업을 기준으로 보

면, 현재 전체기업의 9 0 %가 자본금 1 0억원 미만의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1개 기업당 종업원수는 8 6명정도로 일본의 6 4 5 0명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기업의

연도별엔지니어링 수주현황 (단위: 100만원)

국 내 점유율 국 외 합 계구 분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합 계

1 , 0 9 2 , 1 4 8

1 , 2 8 8 , 1 0 5

1 , 2 0 7 , 5 8 1

1 , 3 5 4 , 5 9 6

4 , 9 4 2 , 4 3 0

1 0 . 9

7 . 6

2 9 . 7

2 9 . 4

-

1 1 7 , 3 3 7

1 0 0 , 0 6 1

4 9 9 , 2 8 6

3 8 6 , 1 6 3

1 , 1 0 2 , 8 4 7

1 , 2 0 9 , 4 8 5

1 , 3 8 8 , 1 6 6

1 , 7 0 6 , 8 6 7

1 , 7 4 0 , 7 5 9

6 , 0 4 5 , 2 7 7



9 5 %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대기업 중심의 몇몇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이 전체시장의 규모화를 이끌며 균형을 유지해 나

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내 E N G기술수준 유년기 갓 벗어나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산업은 국내시장이 공공부문에서 형성돼 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이 빠르게 성

장한 편이다.

플랜트엔지니어링의 경우는 7 0년대말부터 8 0년대 중반까지 중동에 플랜트 수출을 시작하면서 상당

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준은 이같은 경험축적에도 불구하

고 이제 갓 유년기를 벗어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1 0 0으로 할 경우 약 6 5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엔지니어링 업무로 보면, 발전소나 토목분야는 기본

설계가 가능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반면, 화공플랜

트분야는 부분적으로 기본설계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은 8 0

년대 중반 순수엔지니어링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

뤄지다가 최근에는 동남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플

랜트턴키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의 경우 8 8년 석유화학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에서 에틸렌플랜트가 연이어 건설되는

등 충분한 일감확보로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았으나

화학플랜트 건설 러시가 끝난후 프로젝트가 격감함

에 따라 각사는 생존을 위한 필사의 해외진출을 모

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플랜트 엔지니어링과건설엔지니어링의차이점

플랜트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기술분야

프로세스및

공법기술

( K n o w h o w )

설계

및건

설기

술

설계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건설기술

- 플랜트가제조·생산하는제품의공

정, 제법에관한K n o w h o w성의기술

로일반적으로라이센스가요구됨

프로세스기술을기반으로경제성있

는생산을위한플랜트의개발및설

계기술

설계에따라플랜트의구조물및핵심

설비의제작및설치, 기기장비의구

매및설치, 시운전, 감리, 관리등에

관한기술

- 발주자에게인도될구조물·시설의설

계및건설공법에관한 K n o w h o w로

서라이센스가요구되는기술

건설공법에따라건설될구조물·시

설의개발및설계기술

설계사양에따라토목공사, 구조물제

작및설치, 감리, 관리에관한기술

- 플랜트에서생산될제품이나시설물의특성, 품질, 원가에큰영향을미치며개

발에장기간소요, 막대한투자, 고도의기술력과경험필요, 사업성에대한위험

부담이크나개발성공시독점적인사업가능

- 엔지니어링기업독자적인개발또는 L i c e n s o r기업으로부터도입

- 엔지니어링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우수한프로세스기술의확보가필수적

건설될플랜트의원가및품질에큰영향, 납기에도큰비중

- 납기, 원가, 시공품질등이중요

올레핀공정 기술도입 현황 (단위 : 만M T /년)

기술도입선 기수 규모구 분

유공

대한유화

대림산업

L G화학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합 계

K e l l o g

L u m m u s

L u m m u s

L u m m u s

Stone & Webster

L u m m u s

K e l l o g

L u m m u s

2

1

2

1

1

1

1

1

1 0

7 5

3 5

7 5

3 5

3 5

3 5

3 5

3 5

3 5 0



결국 국내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한 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의 마무리로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토목분야는 좁은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뚜렷한 양극화현

상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들은 해외실적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상당부분 노하우를 축적하

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장을 적극 공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력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미쳐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은 1 . 6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술력제고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장률둔화 플랜트 해외수주로 돌파해야…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플랜트부분을 제외한 9 1년이후 진행돼온 화학플랜트 건설사

업을 비롯 각종 대규모 국가사업의 마무리로 신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시급

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 3년 엔지니어링 수주실적을 보면, 업종별로 전업기업( 3 0 3개사)이 국내에서 9 5 1 5억원, 해외에서 3 3 1 6

억원을 수주해 모두 1조2 8 3 2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의 7 3 . 7 %를 차지했다.

겸업기업 ( 1 2 3개사)은 국내에서 3 2 1 7억원, 해외에서 3 0 3억원으로 모두 3 5 2 1억원을 수주, 전체의

2 0 . 2 %를 차지했다.

또 전담부서( 4 9개부서)는 국내에서 8 1 2억원, 해외에서 2 4 1억원으로 모두 1 0 5 3억원을 수주, 전체의

6 . 1 %를 차지하는 등 업종별 엔지니어링 총 수주실적이 국내 1조3 5 4 5억원, 해외 3 8 6 1억원으로 지금까

지의 수주규모상 가장 높은 수주실적인 1조7407 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이 국내 6 7 5 6억원( 8 2 1건), 해외 2 1 4억원( 2 0건) 등 총 6 9 7 0억원으로 전체의 4 0 %

업종별 기술대가 지급현황 (단위 : 100만달러, %)

1 9 6 2∼' 7 6 1 9 7 7∼' 8 1 1 9 8 2∼' 8 6 1 9 8 7 1 9 8 8 1 9 8 9구 분

기타) 농업축산, 식품, 펄프제지, 실업시멘트, 제약, 조선, 통신, 전력, 건설등

방 직 · 직 물

화 학 · 섬 유

정 유 · 화 학

금 속

전 기 · 전 자

기 계

기 타

합 계

증 감 률

0 . 7

8 . 7

3 2 . 6

2 3 . 9

1 2 . 8

1 4 . 6

2 0 . 2

1 1 3 . 6

-

4 . 9

1 . 1

2 4 . 4

4 . 4

2 0 . 2

2 0 . 6

1 1 7 . 1

4 5 1 . 4

-

5 . 7

1 6 . 3

1 4 9 . 1

3 6 . 9

3 1 5 . 2

2 3 8 . 3

4 2 3 . 4

1 , 1 8 4 . 9

1 5 7 . 4

2 . 1

6 . 2

6 1 . 2

1 2 . 0

1 9 0 . 3

1 1 9 . 7

1 3 2 . 2

5 2 3 . 7

2 7 . 4

1 . 4

6 . 9

1 0 6 . 5

6 . 0

2 5 9 . 6

1 2 0 . 8

1 7 5 . 1

6 7 6 . 3

2 9 . 1

0 . 4

1 2 . 8

1 4 6 . 5

1 0 . 5

3 8 0 . 9

1 5 4 . 5

1 8 3 . 0

8 8 8 . 6

3 1 . 4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합계 구성비

1 . 3

1 3 . 2

2 1 0 . 3

8 . 6

4 6 1 . 2

2 1 6 . 4

1 7 6 . 0

1 , 0 8 7 . 0

2 2 . 3

3 . 8

2 1 . 4

1 7 7 . 5

6 . 9

4 7 1 . 2

3 2 3 . 9

1 7 9 . 1

1 , 1 8 3 . 8

8 . 9

0 . 0 1

2 3 . 8

1 0 4 . 1

9 . 2

4 3 9 . 9

1 2 6 . 1

1 4 7 . 4

8 5 0 . 6

▽2 8 . 1

1 . 1

2 5 . 3

1 1 3 . 9

1 8 . 2

4 9 2 . 0

1 8 6 . 7

1 0 9 . 2

9 4 6 . 4

1 1 . 3

2 1 . 3

1 4 7 . 9

1 , 2 4 8 . 0

1 6 4 . 3

3 , 0 7 0 . 7

1 , 5 9 0 . 3

1 , 6 6 2 . 7

7 , 9 0 6 . 3

-

0 . 3

1 . 9

1 5 . 8

2 . 0

3 8 . 9

2 0 . 1

2 1 . 0

-

1 0 0



를 차지했다.

화학부문은 국내 1 8 7 3억원( 2 6건), 해외 2 7 2 0억원( 6 0건) 등 모두 4 5 9 4억원으로 전체의 2 6 . 4 %를 차지

하는 등 이 두분야가 전체 수주실적의 절반이 훨씬 넘는 6 6 . 4 %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주현황에도 불구하고 신장률은 연평균 2 4 %를 크게 밑도는 등 국내 대규모 엔지니

어링산업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도별 수주실적을 보면, 90년 1조2 0 9 4억원, 91년 1조3 8 8 1억원, 92년 1조7 0 6 8억원, 93년 1조7 4 0 7

억원으로 평균 2 4 %의 신장률이 9 3년에 접어들면서 1 . 9 %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전체 엔지니어링산업의 신장률둔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는 등의 양극화현상을 낳고 있다.

국내 주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들은 9 3년이후 석유화학신증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

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전략을 강화하면서 높은 폭의 매출증가를 올리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청신

호가 되고 있다.

주요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의 9 4년 수주현황을 보면, 수주액은 모두 6조2 3 4 0억원(추정)으로 9 3년 3

조7 9 8 2억원에 비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그룹 주요기술도입 현황

기간(년) 인가·신고일자 도입기술명구 분

주) 정 : 정액 착 : 착수금 경: 경상기술료

기술제공자

한화종합화학

대 한 유 화

호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호 남 에 틸 렌

유 공

한화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대 림 산 업

The Dow

Chemical (미국)

Chisso Engi-

neering (일본)

三井石油

(일본)

FLOUR LTD

(영국)

제일화학

(일본)

석정석유화학

(일본

Union Carbide 

(미국)

미국P i l l i p s

Petroleum Co.

캐나다

Dupont 

C a n a d a

미국

The Dow

C h e m i c a l

미국Pillips 

석유 C O .

일본

三菱油化

독일

BASF GmbH.

미국

Himont 

8

1 2

1 0

2

3

8

1 7∼2 2

1 0

1 5

개량공장

폐쇄시까

지

1 0

1 5

1 1

70. 6.23

7 0 . 1 2 . 3 1

76. 6.14

76.12. 9

77. 2.11

8 1 . 1 2 . 3 0

84. 6.26

87. 1. 9

87. 9.21

88. 1.12

90. 1.30

90. 1.31

92. 3.27

92. 3.27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V . C . M .

H D P E

H D P E

L D P E·V C M·

E D C

HDPE 등3개

H D P E

L L D P E

고밀도P E제조

P E공장건설

L D P E제조

H D P E

L D P E

고분자량고밀도

폴리에틸렌

( H M W - H D P E )

L L D P E



매출액은 9 4년 3조7 1 7 3억원(추정)으로 9 3년 2조3 4 7 9억원에 비해 58% 증가하는 등 동남아지역의 석

유화학관련 플랜트수주가 증가하면서 큰폭의 매출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업별로 보면, 선경건설이 수주 1조8 2 0 0억원으로 9 3년 1조 3 1 0 0억원에 비해 38.9% 증가해 플

랜트엔지니어링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매출면에서 9 2 0 0억원으로 9 3년 6 9 7 0억원에

비해 31.9% 신장하는 등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 9 0 0 0억원, 매출 6 5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5 0 0 0억원, 매출 2 9 7 4억원에 비

해 각각 80%, 118% 증가해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림엔지니어링이 9 4년 수주 5 0 0 0억원, 매출 4 5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3 0 7 3억원, 매출 3 0 4 3억원에

비해 각각 62.7%, 47.8%의 높은 성장률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코오롱엔지니어링이 9 4년 수주 6 7 8 5억원, 매출 1 4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3 9 4 0억원, 매출 1 0 7 0

억원에 비해 각각 7 2 . 7 %와 30.8% 증가했다.

또 L G엔지니어링은 9 4년 수주 5 0 0 0억원, 매출 4 3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2 7 0 0억원, 매출 1 3 5 8억원에

비해 8 5 . 1 %와 2 1 6 . 6 %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성장폭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혔다.

포스코개발은 9 4년 수주 6 7 8 5억원, 매출 4 3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3 9 4 0억원, 매출 2 4 0 7억원에 비해

7 2 . 2 %와 7 8 . 6 %의 신장률을 나타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주 3 5 4 0억원, 매출 1 5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1 2 0 0억원, 매출 7 1 7억원에 비해 1 9 5 %와 1 0 9 %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등 9 4년 해외 플랜트수

기술내용 대가지급 비 고

만료

만료

만료

만료

설계감리

기술지도

특허실시권

기술정보

특허실시권

기술자료

기술지도

기술용역

기술용역

정보및자료

기술용역

정보및자료

기술지도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타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기술정보및자료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특허실시권

정: 237만3 0 0 0달러

정: 90만달러

착: 150만달러

경: 11달러/톤

9달러/톤

착: 391만달러

정: 150만달러

경: 9∼1 1달러/톤

착: 50만달러

경: 18∼2 0달러/톤

정: 580만달러

경: 3.95%

착: 260만달러

경: 12.6달러/톤

착: 450만달러

경: 1.5∼1 . 9 %

정: 200만달러

착: 25만달러

경: 3.8달러/톤

착: 375만달러

경: 1.2%

착: 25만D M

경: 1.25%

착: 100만달러

경: 1.0%

기타: 80만달러/설계료



주전략 강화를 바탕으로 선두대열에 올라섰다.

이밖에 신화건설이 9 4년 수주 2 5 0 0억원, 매출 2 6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2 2 6 5억원, 매출 2 4 9 0억원에 비

해 10.3%, 4.4% 신장했으며, 대우엔지니어링역시 9 4년 수주 1 6 5 0억원, 매출 1 4 5 0억원으로 9 3년 수주

1 3 5 8억원, 매출 1 1 0 5억원에 비해 21.5%, 31.2% 각각 신장했다.

한국전력기술도 수주 3 5 4 0억원, 매출 1 2 0 0억원으로 9 3년 수주 1 2 0 0억원, 매출 1 1 5 0억원에 비해 1 9 5 % ,

4.3% 각각 신장했다.

이와함께 동아엔지니어링은 수주 3 4 0억원, 매출 2 2 3억원으로 9 3년 수주 2 0 6억원, 매출 1 9 5억원에 비

해 역시 6 5 %이상 신장하는 등 주요 1 1개기업이 모두 수주와 매출 양면에서 큰폭의 신장을 거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같은 신장세는 9 5년 들어 정부의 정유 및 석유화학시장 자유화방침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와

계속된 해외플랜트 수요증가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합리적인 엔지니어링진흥방안 마련 시급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지니어링기업 선정시 기술능력 위주로 선정하도

록 하는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기술능력향상에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필렌그룹주요 기술도입 현황

기간(년) 인가·신고일자 도입기술명구 분 기술제공자

대 한 유 화

호남석유화학

호 남 정 유

호남석유화학

유 공

동 양 나 이 론

이 수 화 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대 림 산 업

유공하이몬트

Chisso Engi-

n e e r i n g (일본)

三井東壓化學

(일본)

미국

Union 

Carbide 

미국

Himont 

미국

Himont 

일본三井石化

일본

Niki-universal 

일본M i t s u i

Engineering &

Shipbuilding 

미국

Himont 

일본

三井石化

미국

H i m o n t

미국

H i m o n t

1 2

1 0

2 0

1 5

1 5

2 0

1 0

3

2 0

2 0

1 7

1 5

7 0 . 1 1 . 1 1

76. 6.14

86. 5.22

8 6 . 1 2 . 2 7

87. 9.21

88. 2.12

8 8 . 1 2 . 2 3

89. 8. 8

90. 1 30

90. 1. 31

91. 2.19

91. 7. 1

P P

P P

P P

P P

P P공장건설

P P제조

프로필렌제조

P r o p y l e n e

기본설계기술

P P

P P

P P

P P복합수지

주) 정: 정액 착: 착수금 경 : 경상기술료



또한 기술개발이 어느정도 궤도에 도달할때 까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

해이다.

향후 국내에서 엔지니어링과 건설업은 지금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밀접한

관계는 협업이나 연합 그리고 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플랜트사업의 경우, 상당부문이 엔지니어링기업에 입찰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기

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엔지니어링기업 중심의 업무추진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근 국내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따라 엔지니어링기업과 건설기업

과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엔지니어링산업은 아직까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등

엔지니어링의 두뇌집약적인 특성조차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나 금융면에서도 상당부분 불리한 실정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을 두뇌집약적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거나 정책적인 면에서 첨단산업으로 분류 육성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의 엔지니어링협회가 그 기능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플랜트부문과 전문기술부문으로

구분, 전문기술부문은 과기처 소관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플랜트부문은 플랜트엔지니어링협

회가 관리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따른 정부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엔지니어링기업의 프로젝트구성, 개발능력의 상호결합을 통한 국가산

기술내용 대가지급 비 고

만료

투자

특허실시권

기술정보

특허실시권

기술자료

기술지도

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타

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기술정보및자료

특허실시권

기술정보및자료

기술용역

특허실시권

착: 206만5 0 0 0달러

경: 43달러/톤

정: 400만달러

착: 350만달러

경: 1.5%

착: 580만달러

경: 1.3%

착: 565만달러

경: 1.3∼1 . 6 %

착: 565만달러

경: 1∼1 . 6 %

정: 543만9 0 0 0달러

정: 479만2 0 0 0달러

자문감독료: 5 0 0달러/ M D

착: 525만달러

경: 1.7%

착: 860만달러

경: 1.1∼1 . 6 %

착: 714만4 0 0 0달러

경: 1∼1 . 6 %

착: 30만달러

경: 2∼3 %



업설비의 해외수출을 비롯, 해외플랜트 턴키 수주확대, 플랜트 관련기업의 협력강화를 통한 해외시

장에서의 규모경쟁력확보 등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Ⅱ. 석유화학산업 기술도입현황 및 과제

국내 N C C기업의 올레핀 공정은 에틸렌기준 연산 3 5 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형

성하고 있다.

총 1 0기 가운데 K e l l o g를 기술도입선으로 하고 있는 유공과 L u m m u s의 대림산업이 각 2기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N C C는 연산 3 5만톤 규모의 1기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기술도입현황 ( 6 2∼9 3년)을 기초유

분별로 보면, 에틸렌 그룹의 경우

에틸렌이 4건, PE 20건, LDPE 8

건, LLDPE 4건, HDPE 10건으로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착수금 액수

가 무려 5 6 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

계됐다.

프로필렌 그룹은 프로필렌 5건, 폴

리프로필렌 2 0건 등 모두 2 5건으

로 착수금은 5 5 8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에틸렌·프로필렌 코폴

리머 등 기타의 경우, 에틸렌·프

로필렌 코폴리머 1 0건, Butene 등

기타 1 2건으로 이들 부문의 착수

금 액수도 무려 4 0 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공정설비를 위한 기술도입 대가는

기술정보 및 자료·기술용역·특

허실시권을 담보로 경상기술료 포함, 모두 3조2 5 0 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 에틸렌 그룹의 경우, 정액 및 착수금 지불대가가 5 6 0억원인데다 2∼5 %의 경상료 및 촉매 등

간접 로얄티를 포함한 액수만 해도 매년 1 1 0 0억원으로 이를 계산하면 9 3년까지 1조1 5 6 0억원에 이른

다.

또한 프로필렌 그룹의 경우도 정액 및 착수금 지불대가가 5 5 8억원, 10년간 경상기술료 및 간접로얄

설립일 자본금 인력회 사

주) (   )안의수치는1 9 9 4년각사별추정실적임.

대림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

동아엔지니어링

럭키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선경건설

신화건설

코오롱엔지니어링

포스코개발

한국전력기술

현대엔지니어링

합 계

1 9 7 4

1 9 7 6

1 9 7 6

1 9 7 8

1 9 7 0

1 9 7 7

1 9 6 9

1 9 7 7

1 9 7 0

1 9 7 5

1 9 7 4

1 0 0

6 6

6 0

1 0 2

6 0

5 5 4

3 2 3

9 5

5 8 2

5 1

5 0

1 , 0 4 4

8 6 3

4 2 7

7 3 9

9 7 8

2 , 1 6 2

9 0 0

5 8 3

2 , 0 0 0

1 , 0 8 0

1 , 2 4 6

3 , 0 7 3 ( 5 , 0 0 0 )

1 , 3 5 8 ( 1 , 6 5 0 )

2 0 6 ( 3 4 0 )

2 , 7 0 0 ( 5 , 0 0 0 )

5 , 0 0 0 ( 9 , 0 0 0 )

1 3 , 1 0 0 ( 1 8 , 2 0 0 )

2 , 2 6 5 ( 2 , 5 0 0 )

3 , 9 4 0 ( 6 , 7 8 5 )

3 , 9 4 0 ( 6 , 7 8 5 )

1 , 2 0 0 ( 3 , 5 4 0 )

1 , 2 0 0 ( 3 , 5 4 0 )

3 7 , 9 8 2 ( 6 2 , 3 4 0 )

3 , 0 4 3 ( 4 , 5 0 0 )

1 , 1 0 5 ( 1 , 4 5 0 )

1 9 5 ( 2 2 3 )

1 , 3 5 8 ( 4 , 3 0 0 )

2 , 9 7 4 ( 6 , 5 0 0 )

6 , 9 7 0 ( 9 , 2 0 0 )

2 , 4 9 0 ( 2 , 6 0 0 )

1 , 0 7 0 ( 1 , 4 0 0 )

2 , 4 0 7 ( 4 , 3 0 0 )

1 , 1 5 0 ( 1 , 2 0 0 )

7 1 7 ( 1 , 5 0 0 )

2 3 , 4 7 9 ( 3 7 , 1 7 3 )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경영실적( 1 9 9 3 ) (단위: 억원, 명)

수 주 액 매 출 액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현황( 1 9 9 3 ) (단위: 100만원, %)

금 액 구성비 건 수 구성비 평균수주금액구 분

아 시 아

유 럽

중 남 미

기 타

합 계

3 7 3 , 3 9 7

7 , 1 1 0

4 , 9 6 2

6 9 4

3 8 6 , 1 6 3

9 6 . 7

1 . 8

1 . 3

0 . 2

1 0 0 . 0

1 1 4

1 0

6

3

1 3 3

8 5 . 7

7 . 5

4 . 5

2 . 3

1 0 0 . 0

3 , 2 7 5

7 1 1

8 2 7

2 3 1

2 , 9 0 3

세계 2 0 0대기업의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달러, %)

아시아 중 동 중남미

지 역 별
구 분 기업수 해외수주액

미 국

캐 나 다

유 럽

일 본

기 타

합 계

8 0

1 1

8 0

1 5

1 4

2 0 0

5 1 . 4억

6 . 5억

5 5 . 2억

3 . 2억

4 . 7억

1 2 1억

4 3 . 4

3 . 3

4 2 . 0

6 . 9

4 . 4

1 0 0

5 0 . 7

1 . 8

3 8 . 9

0 . 6

8 . 0

1 0 0

4 5 . 3

5 . 7

4 4 . 1

2 . 5

2 . 4

1 0 0



티가 1조원으로 모두 1조5 5 8억원에 이르는 등 C o p o l y m e r그룹까지 포함, 94년 주요 1 1개 플랜트 E N G

기업 총매출액 3조7 1 7 3억원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P E· P P공정 기술도입 비용 3조2 5 0 0억원으로 플랜트 E N G기업 총 매출규모와 맞먹어…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분류는 크게 프로세스형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과 설비중심형 플랜트엔

지니어링 기술, 건설엔지니어링 기술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프로세스형 기술에는 정유·석유화학·일반화학·환경처리·원유 및 가스생산·플랜트(해상·육

상)·시멘트·생물공정 등이 포함되며, 기술의 특성상 Process 라이센스가 가장 중요시된다.

설비중심형 기술에는 전력플랜트, 원자력플랜트, 제철·제강플랜트, 하역 및 운송플랜트, 저장플랜트

등이 포함되며, 핵심설비의 설계 및 제작기술이 중요시된다.

이와함께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에는 도시·지역개발, 교통망정비 등이 포함돼 공법기술이 가장 중요

시 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수준은 일반적으로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으며 C A D·C A M응용기술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상세설계는 부분적으로는 자립단계이지만 프로젝트 계획이나 관리능력을 제외한 최신기법의 소화

및 응용에는 이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플랜트 제작·설치·시운전에 있어서는 자립단계에 있는 것이 많으며 분야별로는 국내수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업의 수주현황( 1 9 9 4 ) (단위 : 억U S D )

발 주 자(국가) 사 업 명 금 액구 분

자료) CRI

삼성엔지니어링

럭키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진로맥주

삼성코닝

시화공단

타이

인도네시아

호남정유

쌍용정유

타이

말레이지아

필리핀·파키스탄

싱가폴P P S C

인디아O N G C

인도네시아 R B S

PET Rroject

COORS C/0

SCD, SCM Project

공동폐수처리

TPI/PHASE Ⅲ

T P I / P P &나프타T R E A T I N G

P-X Project

R F C C

비료공장

디젤발전소

변전소

LPE Project

HAZIRA Project

A B S

0 . 2 1

8 0 0

3 5 0

1 1 0

3

1

6 0

5 6

1

0 . 2 0

0 . 6

1 . 0 4

0 . 7 2

0 . 2 9

업종별엔지니어링 수주실적( 1 9 9 3 ) (단위: 1000원, %)

기업수
국 내

건 수 금 액
업 종

전 업 기 업

겸 업 기 업

전 담 부 서

합 계

3 0 3

1 2 3

4 9

4 5

1 0 , 0 2 8

3 , 2 9 5

4 0 5

1 3 , 7 2 8

9 5 1 , 5 8 3 , 8 8 1

3 2 1 , 7 6 6 , 5 3 2

8 1 , 2 4 5 , 3 5 4

1 , 3 5 4 , 5 9 5 , 7 6 7

해 외

건 수 금액( 1 0 0 0달러)

9 0

1 7

2 6

1 3 3

3 3 1 , 6 6 7 , 5 9 3

( 4 0 7 , 7 6 9 )

3 0 , 3 5 9 , 0 1 4

( 2 8 , 1 3 4 )

2 4 , 1 3 6 , 8 9 0

( 2 8 , 1 3 4 )

3 8 6 , 1 6 3 , 4 9 7

( 4 7 3 , 8 1 1 )

합 계 해외

비율

구성

비율건 수 금 액

1 0 , 1 1 8

3 , 3 1 2

4 3 1

1 3 , 8 6 1

1 , 2 8 3 , 2 5 1 , 4 7 4

3 5 2 , 1 2 5 , 5 4 6

1 0 5 , 3 8 2 , 2 4 4

1 , 7 4 0 , 7 5 9 , 2 6 4

2 5 . 8

8 . 6

2 2 . 9

2 2 . 2

7 3 . 7

2 0 . 2

6 . 1

1 0 0 . 0



가 많은 분야의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형 프로젝트이거나 고도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경험축적 등이 부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의 중합공정설계 자립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모델링 등 설계 자립화를 위

한 노력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레핀 중합공정 개발의 핵심기술은 크게 ▲촉매제조기술 ▲단량체 정제 기술 ▲중합 반응기 설계

및 운전·제어기술 ▲안전 및 방폭기술 ▲중합반응기 후방기술 ▲Grade 개발기술 등으로 나뉜다.

촉매제조기술로는 촉매제조 공정기술을 비롯, 고활성·고입체 규칙성 촉매 Formulation, 촉매

Morphology 조절기술, 중합속도 Profile 조절가능 기술, Soluble 극소화 기술, 수소 및 Comonomer 응

답성이 큰 촉매제조, MW 및 MWD 조절가능한 촉매 F o r m u l a t i o n개발, 결정도 조절가능한 촉매제조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단량체 정제기술로는 수분제거 기술, 산소제거 기술, Acetylene계 촉매독제거 기술, CO·H 2 S·C O 2

제거 기술이 포함되며, 중합반응기 설계·운전 및 제어기술에는 중합반응 Kinetics 연구, 중합반응

Modeling 연구·중합반응기 동특성 연구, 중합반응기 운전 및 Computer 제어기술 등이 주요 세부기

술로 볼 수 있다.

또 안전 및 방폭기술로는 방폭기술, 중합반응기 R u n a w a y방지기술, 비상 Shut-Down 기술이, 중합반

응기 후방기술로는 Powder 이동기술과 P e l l e t i z i n g기술, Grade 개발기술에는 물성조절이 가능한 촉매

및 중합반응기술, 다양한 Grade 개발기술이 포함된다.

올레핀 중합공정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핵심기술의 중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운전 및 공장 건설경험의 활용 및 Pilot Plant 설계·운전을 통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노력과 학계 및

연구소의 세부기술개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1 0개회사의 3 0여개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는 폴리올레핀의 증설 및 신규공장건설, 해외

Plant 수출에 사용할 수 있는 Basic Package 및 Detail 설계제공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

적됐다.

이밖에 연구투자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간 컨소시움 형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asic

P a c k a g e를 만들기 위한 Pilot 공장 건설 및 운전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Ⅲ.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역사와 실태

엔지니어링산업의 역사는 1 0 0년 정도된다.

1 9세기가 끝날무렵 미국에서 태동하여 1 0년쯤후에 유럽으로 전파됐고, 다시 약 2 0년후에 일본에 도

입됐다.

미국, 정유·석유화학·원전분야로확대

미국의 엔지니어링산업은 대륙횡단철도 확장공사를 배경으로 1898 년에 벡텔사가 건설업으로 시작

했으며, 1901년에는 화학기계 메이커로서 K e l l o g가 설립되었다.

그후 1차세계대전으로 화학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정제공장 건설붐이 일어나

FEATURE OF POLYMER PROCESS MODELING

LICENSOR DATA

POLYMER PROCESS MODELING

OPERATION KNOW-HOW

PROCESS DESIGN PACKAGE

BASIC ENGINEERING

OPERATION DATA



석유·화학·화학기계 메이커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그 시장도 급속

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 석유정제공장 건설붐으로 출발한 기업이 이 분야에 참가하는 엔지니어링기업도 탄생되었다. 벡텔

사와 같이 건설업으로 출발한 플로어사도 2 0년대에는 정유소건설업에 참여했으며 Kellog 및

Lummus 등 오늘날 엔지니어링산업에서 군림하는 거대기업의 대부분이 3 0년대까지 걸쳐 설립됐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미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도약기를 맞아 K e l l o g가 맨해턴계획(원자

폭탄제조계획)에 협력, 그 당시 5억달러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수행에 중심적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건설업에 진출했던 벡텔사도 정유소, 화학공장건설 및 석유화학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파이프라

인건설, 비철금속 정련공장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처리할 정도로 커졌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엔지니어링산업은 유럽원조 진출을 계기로 국제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Kellog

가 영국에 진출한 것을 교두보로 러머스, 포스터필러, 플로어, 벡텔사가 잇달아 유럽에 거점을 마련,

정유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처럼 미국 엔지니어링산업은 6 0년대를 전후로 석유정제 플랜트시장 외에 석유화학플랜트에서도

거대한 유럽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또 미국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따른 정유소 신증설붐, 나아가서는 오이스타크리

크 원자력발전소의 우수한 경제성이 도화선이 된 원자력발전 플랜트시장의 대두 등으로 일거에 거

대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중동 산유국들이 막대한 석유수입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 그 대부분을 미국계 엔지니어링기업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개발도상국의 플랜트건설을 도맡게 됐다.

유럽, 70년대 비약의 전기 맞아

유럽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기업의 탄생은 2차대전이후 미국의

하청업무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능을 배워 익힌후 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6 0년대에 들어서 정유소 건설붐이 일어났지만 유럽측은 막강한 미국계 엔지니어링기업의 위세에 눌

려 정유소에 관한한 주도권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럽기업들은 석유화학 플랜트에 있어 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에서 우수한 엔

지니어링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겨우 노하우를 쌓기 시작한 유럽 엔지니어링기업은 냉전의 와중에서 미국계가 발붙일 수

없었던 구소련, 동유럽,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엔지니어링시장을 개척하고 왕성한 플랜트

수출을 시작했다.

또 7 0년대 북해에서의 석유, 천연가스개발에 수반되는 석유화학과 천연가스 화학프로젝트 및 파이프

라인 관련 시설프로젝트시장이 점차로 다양화되어 유럽의 엔지니어링산업도 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일본, 플랜트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

일본 엔지니어링산업은 1차대전까지는 엔지니어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화학공장과 정유소는 계속

해서 생겨나고 있었지만 엔지니어링사업 담당자인 엔지니어링기업은 설립되지 않았다.

3 0년대에 들어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오늘날의 대형 전업 엔지니어링기업인 일본揮發

油(현 日揮) 및 日立조선, 化工机製所(三菱化工机) 등이설립됐다.

2차대전후 본격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담당자를 목표로 하여 千代田화공건설이 三菱石油의 공사부

문에서 독립형태로 발족했고 또 이미 설립된 日本揮發油( J G C )도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으로의 진

출을 단념하고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5 0년대 후반 석유화학산업의 활황으로 본격적인 엔지니어링업무가 시작되었으나 외국기술에 의존했

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기본설계의 대부분을 해외의 라이센스사에 맡기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점차

힘을 얻게된 일본 기업들은 기계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세설계 이후의 공정설비를 맡게 됐다.

6 0년대 들어 화학비료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업을 목표로 東洋엔지니어링이 설립돼 전업 대형3사의

하나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 엔지니어링산업의 도약은 7 5년이후 1 0년동안 이어졌으며 그 원동력은 플랜트 수출이었다. 74년

에 3 8억5 8 0 0만달러였던 플랜트 수출액이 7 5년에 5 2억4 1 0 0만달러, 76년에 8 0억6 0 0만달러로 급증했고,



8 1년에는 1 7 4억 5 9 0 0만달러로 6년만에 무려 3 .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원유가격 인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산유국들과 사회주의 국가의 플랜트 건설붐이 그 원인

이었다.

일본 전업 엔지니어링 3사의 최근 활동상황을 보면 C h i y o d a가 수주면에서 특기할만한 프로젝트로

카타르 L N G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일본내에서는 경유심도탈황플랜트 및 직접탈황플

랜트 등의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4년 해외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정유소 건설 프로젝트, 중동에서는 L N G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주

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엔지니어링은 수주면에서 보면 기존 전문분야인 석유화학관련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최근 싱가폴에서의 실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극동석유와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밝혀졌다. 전문분야인 석유화학분야의 설비투자가 위축돼 석유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요엔지니어링은 해외프로젝트의 경우 5 6 %의 기자재를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1 0∼1 5 %정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J G C의 경우 일반산업분야가 불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의

하나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한 일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좋은 조건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행중에 경기가 하락하여 기자재를 싸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고수익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지역의 석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는 J G C는 앞으로 의약품 제

조플랜트 분야에도 진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Ⅳ. 국내 E N G업계의 해외시장 진출현황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사업이 마무리되면서 9 3년이후 석유화학분야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해외수주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먼저 대림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서 4개의 에틸

렌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은 지난 8 0년 이집트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1억달러규모의 가스플랜트건설공사를 턴키베이스

로 수주하여 해외진출의 닻을 올린후 인도네시아·타이·이란 등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속적으

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란의 PGH/BE 프로젝트, 중국의 P S플랜트, 인도네시아의 SAN & ABS플랜트 등을 모두 턴키

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싱가폴 P C S의 H D P E플랜트 및 인디아 O N G C의 하지라 확장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9 1년 5억달러규모의 타이 올레핀 공사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기업들과 경합끝에 수주한 사실이다. 이는 국내 다른 엔지니어링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림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로는 타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이란, 쿠웨이트, 인디아,

싱가폴, 필리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위주의 용역수출에서 벗어나 턴케베이스 체제로 전환, 해외플랜트 수주에 박

차를 가해 급속한 신장을 구가하고 있다. 삼성은 9 2년에 중국 길림성의 에틸렌 플랜트를 수주한데

이어 9 3년 연산 1 0만톤 규모의 E O / E G플랜트를 연계 수주하고 타이 카놈지역의 가스분리플랜트를

따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발리섬 파워플랜트를 완공중에 있으며 타이 B S T사의 무연첨

가휘발유 플랜트 공사를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근 타이 T P I사로부터 3억

5 0 0 0만달러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를 따내 국제적으로 에틸렌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의 매출구조는 석유·가스 등 하이드로카본분야가 40%, 환경설비 13%, 식품플랜트 12%, 비료



플랜트 7%. 기타 산업설비 2 0 %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신규로 환경분야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개발된 고도상수처리 기술, 도금폐수무

방류시스템 등을 상품화하여 해외에 적극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전, 송변전, 열병합발전 등 전력분야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 정유, 석유화

학, 산업설비사업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는 국내에서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평택 및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을 경험으로 해외로 진출, 중

동의 미수라타 알무사이브 마카타이프 발전소 건설을 수행, 세계적으로 발전소플랜트 건설에 노하우

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네팔의 전력사업, 컨설팅용역, 파키스탄의 스몰댐 건설, 피지의 시카토카 교량건설사업, 파푸

아뉴기니아의 공업표준 현대화사업, 가나의 오일저장시설 등을 수주한 실적이 있다.

현대는 이미 중동·동서남아·아프리카 등 세계 3 1개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룹차원의 북방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중국·동유럽에서의 수주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설계전문으로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규모확대에 한계가 있어 플랜트 턴키전문기업으로 변

신하기 위해 9 5년을「플랜트 원년」으로 설정, 플랜트 턴키수행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현대는 9 8년 매출액 목표를 1조원으로 잡고 있다.

L G엔지니어링은 화학관련 플랜트가 주력분야로 특히 P V C플랜트는 국내기업중에서 능력이 가장 탁

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8 9년 미국 엡실론 프로덕트사가 발주한 연산 1 2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수지 공장을 외국 선

진기업들을 제치고 수주, 석유화학 본고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했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L G는 그동안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해외 플랜트 수주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L G는 인도네시아·타이·중국·러시아지역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해외조직을 확

대해 정예화하고 해외현지 하도급기업을 발굴하는데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중 최초로 품질보증 국제규격인 ISO 9000시리즈 인증을 획득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L G는 현재 타이의 P P플랜트 및 컨덴서프리터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동자바프로젝트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PVC 플랜트를 수주했다.

연산 8만톤의 P V C플랜트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UHDE 및 C h i s s o엔지니어링과 경합을

벌여 턴키수주에 성공,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7 8년 타이어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 리비아의 대단위 토목

산업에 참가해 리비아 우조비행장, 트리폴리 중앙병원 등 3 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대우는 토목분야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3,4 호선 건설에 적용된 터널 신공법인

NATM 공법의 설계기술을 개량하여 이란 철도터널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도입기술을 재수출했

고 대만 지하철 및 고속도로터널 프로젝트에도 기술을 지원했다. 현재는 중국 하얼빈에 건설되는 페

놀·아세톤 플랜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은 고리원전 1 , 2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에서의 현장설계 참여를 시작으로 울진원전 1 , 2

호기 등의 사업을 통해 종합설계 업무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은 기술경험의

축적으로 울진 3 , 4호기의 종합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기술자립능력은 9 3 . 1 %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광동원전 품질보

증훈련 용역과 정비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화학저널 1 9 9 5 / 3 / 1 3 >


